
<모와 보보 그리고 아주 큰 나무>  
그림책 활동지

‘혼자’에서 ‘함께’로 나아가는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나를 잘 알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답게 지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요. 

아래 문장을 읽고, 나와 어울리는 쪽에 ○표 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보아요. 

나는 (조용한 / 신나는) 공간을 좋아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 여럿이 어울릴 때) 편안해요.

나는 친구 (한두 명과 / 여러 명과) 함께 노는 게 좋아요.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 재미있어요).

나는 처음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는 / 일단 지켜보는) 편이에요.

나는 친구랑 실컷 놀고 나면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 /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심심하고 외로운 /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들뜬) 기분이 들어요.

나는 자라고 있어요.



혼자라서, 함께라서 좋은 날 

노래 들을 때

책 읽을 때 색종이 접을 때

놀이터에서 놀 때

산에 올라갈 때놀이기구 탈 때

요리할 때
산책할 때

장난감 가지고 놀 때

간식 먹을 때

만들기 할 때

퍼즐 맞추기 할 때

영화 볼 때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모두 필요해요.

아래에 나온 일상을 보고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라서 좋았다면  노란색 , 함께라서 좋았다면  초록색 으로 동그라미해 보세요.

혼자가 좋은 나도, 함께라서 좋은 나도, 모두 다 나예요.



 마음의 모양을 찾아라!

‘나’라는 사람을 말랑말랑한 동그라미라고 상상해 보아요.

이 동그라미는 기분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양일까요?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또 어떤 모양일까요?

내 마음은 변신쟁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마음을 천천히 알아가 보세요. 

졸릴 때, 화날 때, 심심할 때, 배고플 때 

내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TIP



 ‘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어떤 건 조금 어려울까요?

나에 대해 잘 알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에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나’ 안내문을 완성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                      )입니다.

나이는 (           ) 살이에요.

나는 (혼자 / 단둘이 / 여럿이) 노는 걸 좋아해요.

나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걸 / 누군가 나에게 인사해 주는 걸) 좋아해요.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말하는 걸 / 듣는 걸) 좀 더 좋아해요.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을 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 졸리다는 /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잠시 기다려 주세요 / 괜찮은지 물어봐 주세요).

‘나’ 안내문

이렇게 해 주면, 나는 좀 더 편해져요. 



나는 이런 친구가 좋아요 

나이가 같다고 해서 모두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놀면 마음이 편하고,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지요.

나는 어떤 친구와 함께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 모두 골라 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아는 친구

곤충을 좋아하는 친구

목소리가 큰 친구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색종이 접기를 잘하는 친구 
인사를 잘 해 주는 친구

잘 웃어 주는 친구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는 친구 

먼저 다가와 주는 친구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책을 좋아하는 친구

힘이 센 친구 

친구는 많고 적음보다 함께할 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나’의 세상을 즐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되지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질 때,

비로소 ‘너’라는 존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와 ‘너’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친절, 배려, 기다림이라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고

조금씩 ‘함께’ 하는 법을 배워 가지요. 

‘혼자’에서 ‘함께’로 넘어가는 시기,

아이들이 저마다의 경험과 속도에 따라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르베북스는 입가심처럼 일상의 환기가 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일상의 환기가 건강한 마음의 성장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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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냥하고 유쾌하다.

   기분에 따라 몸의 색을 바꿀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빠르게 감지하고 공감한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맛과 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언제든 녹을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